
배포일 : ’26년 10월 23일(금)
엠바고 : ’26년 10월 25일(일) 12:00

IBK기업은행, 총 5000억 원 규모 KOFR 단기 유동성 

지원자금 대출 출시
- 은행권 최초로 대출 상품에 KOFR 금리 적용… 일시적 자금난 겪는 중소

기업 지원

IBK기업은행(은행장 장민영)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

중소기업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‘KOFR 단기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’

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.

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는 국채·통안채를 담보로 익일물 RP금리를 

기반으로 산출되는 지표금리다. 이번 상품은 은행권에서 대출 기준금리로 

KOFR를 적용한 첫 사례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리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

특징이다.

지원 대상은 매출대금 회수 지연, 계절적 자금수요, 급여·임차료 증가 등

으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이다.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는 

최대 0.3%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, 단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

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한다.

기업은행 관계자는 “이번 상품은 은행권에서 한국무위험지표금리(KOFR)

를 적용한 첫 사례로 고객의 금리 선택권을 넓힌 데 의미가 있다”며 “일

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

고 밝혔다. <끝>

담당 : 기업고객부 최현배팀장 (☏ 02-729-6472)


